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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 제주에서 바다로 돌아간다
- 해양수산부, 구조치료‧인공부화 된 바다거북 9마리 자연 방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생물보호와 해양생태계를 보전을 위해, 8월 28일
제주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총 9마리의 바다거북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다거북은 전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7종 모두가 세계자연
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목록(Redlist)에 등재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서식이 확인된 다섯 종*의 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개체에 대한 구조·치료와 인공증식 사업을 지원하는 중이다.
 * 붉은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 올리브바다거북

해양수산부는 바다거북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구조치료기관과 협력하여
2017년부터 바다거북을 제주 해변에서 방류해왔다. 올해는 8월 28일(수),
서귀포시 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 치료된 개체, 인공부화된 개체 등 총 9마리의
바다거북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방류가 이루어지는 색달 해수욕장은 바다거북의 산란이 빈번하게 관찰된*

곳으로, 어린 거북의 자연 방류에 적합하다. 또한 주변 해역에 어업용 그물이 적어
방류 이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고, 주 서식지인 태평양으로 이동하기도
쉬운 곳이기도 하다.
  * 1999년, 2002년, 2004년, 2007년(국내 마지막 산란 확인)

이번에 방류되는 총 9마리의 바다거북 중 5마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인공증식 사업으로 탄생하였다. 나머지 4마리는 전문기관에서 구조하여 치료까지
마친 개체다. 해양수산부는 부상 당한 개체를 응급 구조한 뒤, 건강을 회복했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자연 방류를 결정하였다. 방류 개체에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성추적장치(GPS)및 개체인식표가 부착된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으로
돌아간 바다거북들이 야생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와 서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람의 손에서 태어나고, 또 건강을 회복한 바다
거북들이 꼭 우리 바다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가 많은 국민이
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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